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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, 중국해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
- 국장급 회담 격상 및 케이(K)-브랜드 위조물품 단속 결과 정보 교환 등 

세관 간 협력 강화

□ 관세청은 2.3.(화) 오후 3시(현지시각)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

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.

 ㅇ 본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‘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

위한 양해각서(MoU)’의 후속 조치* 일환으로, 양해각서(MoU)의 세부

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.

    *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·제도 공유, 세관공무원 초청연수,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 

□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(MoU)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

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,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

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.

 ㅇ 특히 중국은 양해각서(MoU)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

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케이(K)-브랜드 위조

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고,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. 

 ㅇ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

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케이(K)-브랜드 

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. 

□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

세관 간 양자협력 등을 확대하고, 케이(K)-브랜드 대상 간담회 및 민관

협의체 발족으로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국내 기업 보호에 

매진할 방침이다. 



□ 이명구 관세청장은 “케이(K)-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

국경을 넘어 위조물품이 유통되는 초국가 범죄이므로, 해외에서 위조물품 

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관 

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”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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